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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손잡고 나라 망친 '필리피노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죽은 지 2달여 만에 단칸방에서 발견됐다. 아마도 굶주림 끝에 죽은 
것 같다는 보도다. 
 따로 살던 할머니의 딸은  소식을 접한 후 할 말을 잃었다. 뉴스를 보는 뭇사람 역시 무슨 말을 
잇겠는가. 
 가족과 이웃의 안위 없이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그렇다. 사랑스런 자
식만큼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짐으로 인식한다면 불행이다. 내 자식만을 위한 
부정·비리와 변칙증여·상속 그리고 위장전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가난해진 것도 기득권들의 더러운 결탁과 비리와 
끼리끼리 놀고먹겠다는 게으르고 사악한 이기심의 결과다. 
 1967년 아세안이 출범할 때만 해도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일 때 필리핀을 190달러였다. 오늘날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
은 3,640달러, 3만5천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로하스가, 케손가, 산토스가, 페레스가, 아키노가 등 이른바 몇 몇 거대 지주가문·기득권들이 
부를 모조리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권력독점에 따른 만성적 부패에다 단결력
이 부족한 국민성이 더하고 있다. 
 15세기에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 침략자에 의해 정복되었다. 스페인 정복자와 토착민 혼혈계
층인 ‘필리피노스’ 중심으로 1898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
은 20세기 초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빛이 바랬다. 
 1905년 7월29일 일본 외상 가쓰라와 미 육군장관 테프트가 이른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
결했다. 바로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고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필리피노스 계급은 새 지배자인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마음대로 
주물렸다. 미국은 그들의 부패를 덮어주고 통치권을 획득했다. 빈부양극화 해소를 통해 미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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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전을 이뤄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적으로 잘 살던 나라였다. 아르헨티나 현대사는 군부 쿠데타
와 부패 그리고 선심주의 ‘페로니즘’에 따른 타락과 낭비 그리고 게으름에 따른 몰락의 역사다. 
1929년 경제공황을 틈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1946년 역시 군인인 후안 도밍고 페론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2차대전시 무역흑자로 축적된 
부를 흥청거리며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 낭비했다. 1976년 또 군사 쿠테타가 일어났다. 결국 후진
국 반열에 들어섰다. 가난한 서민들은 격정과 애감어린 탱고에 젖어 일상에 지친 고달픈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한 순간에 갈림길에 접어드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일 뿐
이다. 지도층과 서민들의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존의 미학이며 중도실용·통합의 지혜다. 
 21세기 세계는 기업가족책임(Corporate Family Responsibility: CFR)의 시대다. ‘일하기 좋은 
직장(! GWP: Great Work Place)’운동의 창시자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경제위기에도 살아남는 
초일류기업의 세 가지 키워드를 밝혔다. 신뢰, 자부심, 즐거운 일터다. 그것은 투명경영·민주경영
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일
(금)

6월 5일
(월)

6월 7일
(수)

6월 8일
(목)

미 달 러 (USD) 1320.70 1308.80 1308.30 1300.50

일 본 엔 (JPY) 951.75 934.02 937.28 928.63

영 국 파 운 드 (GBP) 1654.51 1627.56 1625.43 1617.43

캐 나 다 달 러 (CAD) 982.37 974.82 976.23 972.37

홍 콩 달 러 (HKD) 168.65 167.00 166.81 165.86

중 국 원 (CNH) 185.58 184.32 183.99 182.46

유 로 화 (EUR) 1421.54 1400.55 1398.97 1391.21

호 주 달 러 (AUD) 868.56 863.87 873.09 865.29

싱 가 폴 달 러 (SGD) 980.40 969.01 970.37 964.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27 285.92 283.95 282.87


